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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공예박물관 교육홍보과

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02-6450-7010

교육홍보과장 오문선 02-6450-7070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쪽수: 4쪽 관련 누리집
(메뉴)

http://craftmuseum.seoul.go.kr

상단 <프로그램> → <프로그램 신청>

서울공예박물관, ''어린이 CMI 요원님! 길 잃은 꼬마 박쥐 '밤이'를 수장고로 보내주세요''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CMI : Craft Museum Investigation)

- 꼬마 박쥐 캐릭터 ‘밤이’ 및 전시 연계 프로그램, <비밀요원 CMI> 신규 제작

-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미션 수행형 프로그램…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 잡아

- 2.24.부터연말까지둘째･넷째주토요일운영…공예박물관누리집서선착순사전접수

- 박물관“관람객다양한의견수렴및신규프로그램개발로재밌는볼거리･즐길거리채울것”

□ 서울공예박물관이 어린이들이 쉽고, 친근하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

도록 꼬마 박쥐 캐릭터 ‘밤이’를 개발하고, 캐릭터와 접목한 전시 연계

프로그램으로 <비밀요원 CMI: 밤이와 함께 비밀코드를 해결하라>(이

하 비밀요원 CMI>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개발된 ‘밤이’ 캐릭터는 박쥐를 모티브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박

쥐를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외형적으론 공예품에 반영된 박쥐 문

양 특징을 살리고, 전통적인 박쥐의 의미를 반영해 ‘어린이들에게 행

복을 나눠 주는 걸 좋아하는 꼬마 박쥐’로 콘셉트를 설정했다. 이름도

박쥐의 옛 명칭, 기원, 방언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‘밤이’로 지어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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린이들이 부르기 쉽고 친근감도 더했다.

○ 예로부터 한자 문화권에서는 박쥐 복(蝠)자가 복 복(福)자와 음이 같아서

행복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고 이에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, 의복, 나전칠기

등 많은 공예품에 등장한다.

□ 앞으로 ‘밤이’ 캐릭터는 서울공예박물관의 신규 프로그램인 <비밀요원

CMI>과 가방, 활동지, 수사대 카드(ID 카드) 등 새롭게 제작한 활동

교구에 활용될 예정이다.

□ ‘밤이’ 캐릭터와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<비밀요원 CMI>는 관람객들이 직접

참여하는 ‘미션(과제) 수행형’ 프로그램이다. 과학수사대(CSI)의 콘셉트와

서울공예박물관의 정체성을 결합해 프로그램 참여자가 직접 ‘박물관 수사대’의

주인공이 되어 전시실을 탐험하다 길을 잃은 ‘밤이’가 다시 수장고로 돌아갈

수 있도록 전시실 곳곳에 숨어있는 비밀코드를 찾는 방식으로 기획됐다.

○ <비밀요원 CMI>의 프로그램명은 공예(Craft), 박물관(Museum), 수사대

(Investigation)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하여 이름을 붙였다.

□ 어린이들이 전시실에서 비밀코드를 찾는 과정을 통해 서울공예박물관의 대

표 소장품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, 교구를 활용하여 공예품을 꼼꼼하게

관찰할 수 있는 만큼,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를 위해 캐릭터 개발 외에도 ▴활동 교구(가방, 활동지, 수사대 카드(ID

카드)) ▴과제수행 완료 기념품(열쇠고리, 공책, 색 돋보기)이 새롭게 제작

됐으며, 이들 교구에는 다양한 동작과 표정의 ‘밤이’가 곳곳에 등장해 어린

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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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‘활동 교구’는 가방, 활동지, 수사대 카드(ID 카드)를 제작했다. 조도가

낮은 전시실에서 펼쳐지는 활동임을 고려하여 시인성과 가독성 높이는

데 주력했다.

- 가방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춤형으로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편의성을 극대

화했다.

- 활동지는 과제(미션) 코드·퀴즈·색 돋보기·스티커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

참여 어린이가 활동지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.

- 수사대 카드(ID 카드)는 수사대 컨셉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 제작되었다. 참여

어린이와 보호자는 각각 비밀요원, 보조요원이 적힌 ID 카드를 목에 걸고 전

시실을 활동하며 프로그램 몰입도를 높이고자 했다.

○ ‘기념품’은 참여 어린이들이 미션을 완료하면 ‘밤이’ 열쇠고리, 공책, 색

돋보기가 담긴 서류 봉투를 선물로 증정한다.

□ <비밀요원 CMI>는 2월 24일(토)부터 올 연말까지 매월 둘째, 넷째

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0분간 진행된다. 사전 예약은 2월 17일(토)

오후 12시부터 서울공예박물관 누리집(craftmuseum.seoul.go.kr)에서

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며, 무료로 진행된다.

□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“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박물관과 공예를

더욱 친근하고,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신규 캐릭터 개발과 <비밀

요원 CMI>를 기획하게 됐다”며, “앞으로도 박물관 관람객의 다양한

의견을 수렴하고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박물관을

보다 재미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 채워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. 신규 제작 교구 사진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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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1  신규 제작 교구 사진

<신규 제작 교구> 전체 <미션 완료 기념품>

<활동지> 내외부

꼬마 박쥐 캐릭터 ‘밤이’ 키링 활동 모습

활동 모습


